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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의 참여자 역할 관점을 바탕으로 방관 행동과 방어 행동을 
함께 고려하고 초기 청소년의 방관 및 방어 행동에 집단에서 형성된 규준과 지각
된 규준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 검증하였다. 초등학교 4-6학년 34학급에 속한 890
명(남학생 52%)의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기 초(3월)와 말(7월)에 걸쳐 수집된 
종단 데이터를 다층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기 초 학급에서 형
성된 집단 규준과 개인의 또래에 대한 지각된 규준 모두 학기 말 청소년의 방관 
및 방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규준과 지각
된 규준의 일치도는 학급마다 차이를 보였으며,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
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학급일수록 공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방어 행동을 
더 자주 보이고,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방관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역할 행
동에 집단 규준뿐 아니라 지각된 규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각된 규준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실제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공감,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집단 규준, 지각된 규준, 방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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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괴롭힘(bullying)은 또래 사이에서 힘의 불
균형이 존재할 때, 상대적으로 힘이 센 개인이 힘
이 약한 특정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해를 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Olweus, 
1993; Salmivalli & Peets, 2018). 전 세계 청소년
의 30% 이상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Biswas et al., 2020), 우리나라의 경
우 또래 괴롭힘이 작년 대비 초등학교에서 3.8%, 
중학교에서 0.9%, 고등학교에서 0.3%가 증가한 것
으로 보고되었다(교육부, 2022). 또래 괴롭힘의 피
해자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외로움,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보고하
며, 또래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개인도 
높은 불안과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Midgett & Doumas, 2019). 또한,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는 반복적이며 증가하는 문제 행동과 폭력 
행동을 보이고,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보이게 될 가
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Copeland et al., 2013). 
이처럼 또래 괴롭힘은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모
두에게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소년
기의 또래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성인이 되
어서까지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McKay et al., 2021), 또래 괴롭힘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해 또래 괴롭힘과 관련된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또래 괴롭힘을 이해하기 위해 가해
자(bully)와 피해자(victim)뿐만 아니라 방관자
(bystander)와 방어자(defender)의 역할을 하는 다
양한 참여자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래 괴롭힘의 참여자 역할 관점(Salmivalli et al., 
1996)에 따르면 또래 괴롭힘은 개인이 속해 있는 
학급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참여자가 관련되

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이 일
어나는 현상이나 과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
해서는 학급 또는 학교라는 그룹 내에서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방어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
는지 집단 역동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또래 괴롭힘이 그룹 
내에서 형성되는 집단 규준, 그룹 내에서 공유되는 
가치 태도 등 사회적 맥락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며, 개인 변인과 그룹의 특성이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
조한다(Lodder et al., 2016). 

최근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또래 괴롭힘을 
살펴보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
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많은 연
구들은 주로 또래 괴롭힘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 행
동 중 방어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송경희, 이승
연, 2018; Yun & Graham, 2018). 그러나, 또래 
괴롭힘을 목격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피해자를 방어
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상황
에서는 대부분 방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고
려할 때(Pepler & Craig, 1995), 또래 괴롭힘의 역
할 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방어 행동
과 방관 행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집단 규준이 또래 괴롭힘의 역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룹에 속한 개인이 보고하는 행동과 태도의 그룹 
내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집단 규준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또래 괴롭힘을 옹호하는 집단 규준을 과대 
추정한 개인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를 방어하는 
행동을 덜 보이고 가해자에게 조력하는 행동을 더 
보인다는 연구 결과(Sandstrom et al., 2013)와 
실제로 그룹 구성원들은 방어 행동과 같은 친사회
적 행동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래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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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힘을 용인한다고 오해석하는 청소년들이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는 연구 결과
(Nickerson & Mele-Taylor, 2014)는 그룹 내에서 
실제로 형성된 집단 규준보다 개인의 지각된 규준
이 또래 괴롭힘의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보이는 방관 및 방어 행동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 규준과 지각
된 규준을 함께 고려하여 두 유형의 규준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청소년의 역할 행동
을 살펴본 많은 선행 연구들은 횡단 자료를 바탕으
로 한다(송경희, 이승연, 2018; Waasdorp et al., 
2022). 그러나, 집단 규준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청소년은 교실 또는 학교라는 
심리사회적 공간을 공유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
내기 때문에 집단 규준의 영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
타날 수 있다. 따라서,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이 또래 괴롭힘의 상황에서 개
인이 보이는 역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횡단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살펴
보지 못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의 참여자 역할 
관점을 바탕으로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보이는 방관 행동과 방어 행동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룹 내에서 실제로 형성된 집단 규준과 개인의 지
각된 규준을 함께 고려하여 어떠한 규준이 개인의 
방관 및 방어 행동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공
감,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지각된 규준의 
개인 특성과 집단 규준의 그룹 특성을 함께 살펴보

는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인의 역할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여 또래 괴롭힘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래 괴롭힘의 방관 및 방어 행동

또래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방관자
와 방어자를 포함한 여러 참여자들이 관여하는 그
룹 상호작용이라는 참여자 역할 관점은 많은 연구
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Salmivalli & Peets, 
2018). 참여자 역할 중 연구자들은 가해자와 피해
자 외 방어자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방어
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또래 괴롭힘은 가해자가 많은 또래들 앞에
서 피해자를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괴롭히며 자
신이 피해자보다 강한 힘과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
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또래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
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많은 또래 괴
롭힘은 주로 목격자가 존재할 때 나타나며, 목격자
가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을 방관할 경우 가해자의 
행동을 강화하게 된다(Garandeau et al., 2014).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가 그
룹 내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며, 가해 행
동을 통해 지위와 인기 등의 사회적 보상을 얻는다
고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또래 괴롭힘을 
용인하는 그룹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Shin, 
2022). 따라서, 또래 괴롭힘을 목격한 청소년들이 
가해자의 행동을 방관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방
어하는 것이 가해자의 또래 괴롭힘 행동이 지속되
거나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방관자는 피해자의 
부적응을 심화시키는 반면 방어자는 완충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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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선행 연구들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
고도 또래가 이를 무시하고 방관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
다고 보고한다(Jones & Augustine, 2015). 그러
나, 또래들이 피해자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ninga-Wijnen et al., 2023).

셋째,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70-80%의 청소년들은 또래 괴롭힘의 목격자이며, 
그 중 강화자나 조력자가 아닌 방관자와 방어자에 
해당하는 개인이 반 이상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Pouwels et al., 2016). 따라서, 또래 괴
롭힘의 정도와 수준은 가해자와 피해자보다 또래 
괴롭힘을 목격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
처하는지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또래 괴롭힘의 목격자를 방관자 또는 방어자가 될 
수 있는 양가적인 집단이라 간주하고 주요 개입의 
대상으로 초점을 맞춘 또래 괴롭힘 개입 프로그램
은 여러 나라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Va; Clarkson et al., 2019).

공감과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방어 행동의 주요 결정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개인의 특성 변인은 공감 능력이다(Nickerson et 
al., 2008). 공감(empathy)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
하고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능력으로 친사회
적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초석으로 여겨진다
(Hoffman, 2001).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공감과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공감의 두 차원으로 이
루어지며(Davis et al., 1994), 두 차원의 공감 모

두 방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된다. 선행 연구들은 공감 수준이 높은 개인은 
또래 괴롭힘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방어하는 반면, 
두 차원의 공감 수준이 모두 낮은 개인은 높은 수
준으로 가해 또는 방관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한다
(Fredrick et al., 2020; Troop-Gordon et al., 
2019; Yun & Graham, 2018).

사회적 자기효능감 또한 방어 행동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Pӧyhӧnen et al., 2010). 사회적 자기
효능감(social self-efficacy)이란 타인과 잘 어울리
고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잘 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et al., 2001).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를 지지하는 
방어 행동은 가해자의 보복을 당하게 되는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친사회적 행동과는 구분
되는 특성을 가진다(Ray et al., 1997). 즉, 개인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에게 공감을 한다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맞설 수 있는 사회적 힘과 지위를 가지
고 있지 못할 경우, 어설픈 방어 행동은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방어자는 가해자의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많은 청소년들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위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방어하기 
보다는 방관하도록 하고(Thornberg et al., 2017), 
이러한 두려움을 넘어서 피해자를 옹호하는 방어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높은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래들 사이에서 높은 지
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기효능감은 영
역에 따라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또래 괴롭힘의 상황에서 가해자와 맞설 수 있
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측
정하는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사용하였
다. 해당 변인을 사용한 연구들은 방어 행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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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개인이 방어 행동을 더 
자주 보이고 방관 행동을 덜 보인다고 보고한다
(Thornberg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
구 근거를 바탕으로 개인이 공감 능력과 방어 행동
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낮은 방관 행동과 
높은 방어 행동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

청소년의 공격 행동과 또래 괴롭힘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집단 규준이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특히 또
래의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Steinberg, 2014),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역할 행동을 보이는데 있어 
스스로의 가치와 신념보다 속한 그룹에서 공유되
는 가치 태도에 의해 더욱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Waasdorp et al., 2022). 그룹 내 구성원들
이 기대하는 공동의 행동 및 태도를 의미하는 집
단 규준은 이에 동조하는 개인은 집단에 잘 소속
되고, 이에 반하여 행동하는 개인은 집단으로부터 
배제되도록 한다(Laursen & Veenstra, 2021). 
개인은 이와 같은 집단 규준에 따른 사회적 보상
과 처벌을 지속적으로 목격하며 학습하기 때문에
(Veenstra & Lodder, 2022), 또래 괴롭힘 상황에
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보다 집단이 기대
하는 기준에 따라 방관 행동이나 방어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은 학급 내에서 공격 행동이나 
또래 괴롭힘이 자주 일어나고(Laninga-Wijnen et 
al., 2021), 구성원들이 또래 괴롭힘을 일반적으로 
여기며(Salmivalli & Voeten, 2004), 또래 괴롭힘
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덜 할수록(Malamut et al., 
2023), 그룹에 속한 청소년들의 가해 행동이 증가

하고 또래 괴롭힘이 심화됨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또한,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이 
형성되어 있는 학급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를 방어하고 가해 행동을 저지하는 
반면(Laninga-Wijnen et al., 2023), 또래 괴롭힘
을 허용하는 집단 규준이 형성되어 있는 학급에서
는 많은 청소년들이 또래 괴롭힘에 조력하거나 가
해 행동을 방관하고, 가해자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Crumly et al., 2022).

개인은 속해 있는 그룹의 규준에 영향을 받는 존
재이며, 또래 괴롭힘은 특히 집단 내에서 형성되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Miller & 
Prentice, 2016). 개인이 피해자에게 인지적, 정서
적으로 공감하고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개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인 갈등 상황을 효과
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래 
괴롭힘의 가해 행동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
해 나섰을 때 다른 또래들이 나를 지지하고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쉽게 방어 행동을 
보이기 어렵다(Marsh et al., 2023). 개인이 또래 
사이에서 높은 평가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여 방
어 행동에 대해 큰 위협이 없거나(Malamut et al., 
2023), 또래 역시 방어 행동을 올바르고 가치 있게 
여기며 방어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개인은 보다 수월하게 방어자의 역할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Pöyhönen et al., 2010).

집단 규준은 그룹에 속한 개인이 보고하는 행동 
및 태도를 바탕으로 그룹 내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측정되는데, 묘사적 규준과 명령적 규준으로 구분
된다. 묘사적 규준(descriptive norms)은 특정 행
동이 집단 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 내에서 특정 행동이 자주 
나타나면 개인은 그 행동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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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식하고 그 행동을 받아들이게 된다. 반면, 명
령적 규준(injunctive norms)은 특정 행동이 적절
하고 바람직한 정도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공유
된 태도를 의미하며, 개인은 다수의 구성원들이 옳
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모습
을 보인다(Kallgren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규준을 
살펴보는데 있어, 집단 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 태
도를 의미하는 명령적 규준과 또래의 태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반영하는 지각된 규준(perceived 
norms)을 함께 살펴보았다. 지각된 규준은 또래의 
태도에 대한 개인의 인식(perceptions)에 초점을 
맞춘다는 면에서 개인의 행동 및 태도의 그룹 내 
평균 점수를 사용한 집단 규준과는 차이가 있다
(Shin, 2022). 사회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환경에 의해 동기
화되지만 개인의 인지적 요소, 즉 인식이 환경과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설명한다(Bandura, 
1986). 사회 정보 처리 이론(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또한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일련의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고 귀인하는 인지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Rubin & Rose-Krasnor, 1992).

그룹에 속한 개인들이 집단 규준을 공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각된 규준은 집단 규준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Henry et 
al., 2000). 그러나, 개인은 각자 자신의 경험을 바
탕으로 사회적 장면과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규준을 지각하는데 있어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Tankard & Paluck, 2016). 즉, 개인 특
성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은 집단 규준을 실
제보다 과대(과소) 추정하여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 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집단 규

준을 잘못 해석하는 규준의 오해석은 특정 행동에 
대한 다수(소수)의 의견을 소수(다수)의 의견으로 
잘못 인식하는 다원적 무지(pluralistic ignorance)
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Perkins et al., 2011). 특
히, 청소년 집단에서의 다원적 무지는 개인의 사회
적 지위(social status)에 따른 이질적인 사회적 경
험에 기인할 수 있다. 예컨대, 학급 내에서 사회적 
지위(예: 선호도, 인기도)가 낮거나 과거에 또래와 
많은 문제를 경험한 개인은 또래가 자신에게 호의
적이지 않으며 또래 괴롭힘을 용인한다고 지각하기 
쉽다(Kellij et al., 2022). 반면, 학급 내에서 인기
가 높은 개인은 집단 규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할 뿐 아니라, 이들의 행동은 다른 또래의 행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기 때문에 많은 또
래가 이들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게 되어 사회적 지
위가 높은 개인이 가해 행동을 주도하거나 피해자
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개인은 또래가 괴롭
힘을 옹호한다고 집단 규준을 과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Veenstra & Lodder, 2022).

지각된 규준이 또래 괴롭힘 역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소수 연구들은 청소년이 또래 괴롭
힘을 용인하는 규준을 지각할수록 가해자에게 조력
하며 가해자의 영향력과 피해자의 고통이 심화되는 
반면(Nickerson & Mele-Taylor, 2014; Shin, 
2022), 개인이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규준을 지
각할수록 높은 수준의 방어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
한다(Thornberg et al., 2022). 또한, 인지적 피드
백을 통해 개인의 집단 규준에 대한 오해석을 바로
잡는 개입을 실시한 최근 연구는 청소년들이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을 과소 추정하는 경
향이 있으며, 개입을 통해 집단 규준에 대한 오해
석을 바로잡을 경우 방어 행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Dillon & Lochman, 2022).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이 또래 괴롭힘의

방관 및 방어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baldal.or.kr Vol.36, No.3, September 2023 ⎸37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지각된 규준

방관 행동, 방어 행동
공감,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방관 행동
방어 행동

2 수준: 학급 수준
학기 초(3월) 학기 말(7월)

1 수준: 개인 수준

그림 1. 또래 괴롭힘 방관 및 방어 행동에 대한 개인 및 그룹 특성의 2수준 다층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
단 규준이 형성된 학급일수록, 그리고 개인이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규준을 지각할수록, 방관 행동
을 덜 보이고 방어 행동을 더 보일 것이라 예상하
였다. 또한,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규준이 일반
적으로 과소 추정되고, 집단 규준에 대한 오해석을 
바로잡은 개입 집단에서 방어 행동이 증가했다는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그룹 내에서 실제로 형성된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 간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
며, 집단 규준보다 지각된 규준이 또래 괴롭힘의 
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역할 행동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하는 방관자와 방어자의 행동을 구분하여 함께 고

려하고, 개인의 공감과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
능감이 방관 및 방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
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이 방관 및 방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자 하는 개인 및 그룹 수준 변인은 분석의 층위
가 다르고 개인이 동일한 학급에 내재되어 그 안
에서 구조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층 모형(multi-level models)을 사용하여 연구 
문제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종단 데이터와 다
층 모형을 사용하여 개인 또는 학급의 한 층위에
서 또래 괴롭힘을 살펴봄으로써 검증할 수 없었
던 수준 내 및 수준 간 상호 작용을 보다 통합적
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개인의 공감 능력과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방관 및 방어 행동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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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
과 지각된 규준은 개인의 방관 및 방어 행동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개인의 공감 능력 및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방관 및 방어 행동 간의 관계를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
이 조절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 관계와 사회적 적
응을 살펴보기 위해 수집된 프로젝트 자료의 일부
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후 진행되었으며, 기존에 수
집된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연구 심의위원회로부터 
추가 승인을 받았다(IRB 2023-03-009).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학기 초와 말 2차에 걸쳐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설문의 
참여가 자발적이며 비밀이 보장됨을 안내하였으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회신문을 받았
다. 참여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가림판을 설치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
행하였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문항에 답하였다. 
연구 분석은 총 34학급 8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성별은 남학생 52%, 평균 
연령은 11.98세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 변인으로 공감,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지각된 규준, 또래 괴롭
힘 참여자 역할 행동의 4개 척도를 사용하였고, 그
룹 수준 변인으로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규준 척
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척도는 이중 번역 과정을 
거쳐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역 과정은 영어와 한
국어에 능숙하고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원
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원 2명이 영어 원 문항
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였고, 나머지 연구원 2명이 
번역된 문항을 다시 원어로 번안하는 과정을 거쳤
다. 이후 모든 연구원들이 논의를 통해 원 문항과 
번역된 문항의 일치성을 검증한 후 문항을 수정하
였다. 모든 척도는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여주었고, 
본 연구 변인 외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이론 및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일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방관 및 방어 행동
방관 및 방어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almivalli

와 연구자들(1996)이 또래 보고로 개발한 참여자 
역할 질문지(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PRQ)를 Pozzoli와 Gini(2010)가 자기 보고 형식으
로 재구성한 또래 괴롭힘 척도를 사용하였다. 방관 
행동은 “나는 친구가 괴롭힘을 당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등 피해자를 목격하고도 방어 행동에 나서
지 않는 방관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방어 행동은 “누군가 친구를 놀리거나 협박
하면 나는 그러한 행동을 못하도록 막는다” 등 피
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대응하는 행동을 측정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3문항으로 이
루어진 방관 및 방어 행동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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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되었으며,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해
당 역할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Pozzoli와 Gini 
(2010)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방관 및 방어 행
동이 .76과 .7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방관 
행동이 학기 초와 말에 각각 .86과 .76, 방어 행동
이 각각 .86과 .87로 나타났다.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3)가 개발

하고 Ingoglia와 연구자들(2016)이 타당화한 대인 
관계 반응(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의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IRI는 관점 취하기
(perspective taking), 공상(fantasy), 공감적 염
려(empathic concern),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의 4개 세부 차원으로 구성된다. IRI의 척
도 타당화 연구에서 4개의 하위 요인을 모두 사용
하는 것보다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염려의 2개 하
위 요인을 사용하는 것이 공감 능력을 더 잘 반영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Wang et al., 2020), 또래 
괴롭힘 선행 연구에서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을 반
영하는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염려의 차원이 주로 
사용되어(Yun & Graham, 2018),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방식을 따라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염려
의 두 하위 차원을 사용하여 공감을 측정하였다. 
관점 취하기는 “나는 모든 일은 두 가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
기 위해 노력한다” 등 인지적 공감 수준을 나타내
는 4문항, 공감적 염려는 “나는 어려운 친구를 보
면 마음이 아프고 걱정된다” 등 정서적 공감을 나
타내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5
점 리커트 척도로 보고되었다. 두 차원의 평균 점
수를 구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Ingoglia와 연구자들

(2016)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72로 나타났으
며,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Pöyhönen와 연구자들(2010)이 개발한 방어 행
동에 대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Beliefs for 
Defending Behavior)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를 
괴롭히는 친구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쉽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보고되었다. 문항
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
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Pöyhönen 등(2010)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65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는 .73으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
속한 학급 내에서 형성된 또래 괴롭힘을 반대

하는 집단 규준을 측정하기 위해 Salmivalli와 
Voeten(200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
를 괴롭히는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이다” 등 총 7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
도로 보고되었으며,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을 의미한
다. 학급 내에서 형성된 집단 규준을 반영하기 위
해 개별 학생이 보고한 응답을 바탕으로 학급 내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 학급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학급 내에서 또래 괴롭힘을 반대
하는 집단 규준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
석한다. Salmivalli와 Voeten(2004)의 연구에서 내
적 일치도는 .75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내적 일치
도도 .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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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지각된 규준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지각된 규준을 측정하기 

위해 Veenstra와 연구자들(201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교사에 대해 지각된 태도를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를 또래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우리 반 친구들은 또래 괴
롭힘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등 총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보고되었다.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규준을 높은 수준
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Veenstra와 연구자들
(2014)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79로 나타났으
며,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SPSS 25를 사용하여 연구 변인의 기술 통계, 상
관 분석, 집단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다층 모형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
소 그룹의 수인 30 이상의 학급을 포함하였으므로
(Maas & Hox, 2005), 주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R 4.3.0의 lme4 패키지를 사용하여 다층 모
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층 모형의 타당도를 확인
하기 위해 집단 간 분산을 확인하고자 주요 연구 
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기초 모형(null model)을 분
석하였다. 이후, 개인의 공감 능력과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방어 및 방관 행동을 예측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 개인 수준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주 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또래 괴
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이 방관 
및 방어 행동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 규
준과 지각된 규준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주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독립 변인

과 종속 변인 간 관계의 강도가 학급에 따라 차이
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절편(intercept)과 기울
기(slope)를 검증하였으며, 기울기의 효과가 유의하
지 않거나 기울기 효과의 추가로 모델 적합도가 개
선되지 않은 경우 절편의 효과만을 모델에 포함하
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공감 능력과 방어 행동
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방관 및 방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과 지각
된 규준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준 내 및 
수준 간 상호 작용 효과를 두 번째 모델에 추가하
여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연구 변인은 평균 중
심화를 하여 사용하였다. 개인 수준 변인들은 그룹 
평균 중심화를 하였고, 그룹 수준 변인은 전체 평
균 중심화를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상관분석, 집단 차이 검증 결과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학기 초와 말의 
방관 및 방어 행동은 높은 상관을 보였고, 방관 행
동과 방어 행동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공감과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방관 행동과는 부
적인 관계를 방어 행동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
며,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학년과 성별에 따라 연구 변인이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또래 괴
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은 4학년과 5학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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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1. 공감(학기 초) -

2.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학기 초) .21** -

3.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학기 초) .52** .10** -

4.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개인의 지각된 규준(학기 초) .52** .24** .48** -

5. 방관 행동(학기 초) -.56** -.21** -.46** -.51** -

6. 방어 행동(학기 초) .60** .28** .41 .49** -.51** -

7. 방관 행동(학기 말) -.42** -.14** -.38** -.49** .50** -.35** -

8. 방어 행동(학기 말)  .46 .22** .29** .41** -.39** .51** -.50** -

평균  3.96  1.63  4.62  4.10  1.81 3.59  1.88  3.63

표준편차  0.64  0.38  0.50  0.77  0.78 0.93  0.83  0.91

범위 1.88-5 1-2 1.2-5 2.43-5 1-5 1-5 1-5 1-5

주. N = 890. **p<.01.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 관계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 이상 M(SD)

4학년 학급 수 1 - 2 4 1 2 3 .46(.17)

5학년 학급 수 1 1 1 1 4 1 - .47(.17)

6학년 학급 수 3 1 1 1 5 1 - .44(.18)

전체 5 2 4 6 10 4 3 .48(.17)

주. N = 34, N4학년 = 13, N5학년 = 9, N6학년 = 12.

표 2.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의 일치도 분포

해 6학년 학생들이 더 낮은 수준을 보고하였으며
(F(2,887)=8.02, p<.001), 학기 초와 말 모두 6학년 
학생들이 4-5학년 학생들에 비해 높은 방관 행동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2,887)=4.35, p<.05; 
F(2,887)=14.58, p<.001).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지각된 규준은 4학년 학생들이 제일 높은 수준으로 
보고하였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F(2,887)=16.31, p<.001). 연구 변인은 성별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남

학생에 비해 높은 공감과(t=-3.43, p<.001),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t=-4.68, p<.001)을 
보고하였으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높은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t=2.72, p<.01)과 방관 행
동(t=5.35, p<.001)을 보고하였다.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
준의 일치도를 살펴보기 위해 학급별로 집단 규준
과 지각된 규준의 상관을 검증하고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총 34학급의 일치도 평균은 .48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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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일치도는 .09에서 .74로 학급마다 차이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의 학급이 .51-.59, 4
개의 학급이 .61-.65, 3개의 학급이 .71-.74로 17
개의 학급이 .50 이상의 일치도를 보였으며, 5개의 
학급이 .09-.19, 2개의 학급이 .23-.26, 4개의 학
급이 .33-.39, 6개의 학급이 .41-.49로, 17개의 학
급에서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 간에 상관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층 모형 분석 결과

집단 내 및 집단 간 분산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 
모형을 분석하여 확인한 결과, 방관 및 방어 행동
의 급내 상관계수는 각각 .09와 .04로 나타났다. 
이는 방관 행동의 9%와 방어 행동의 4%가 그룹 
수준의 특성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내 
상관계수가 .05 이상일 때 다층 모형 분석을 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에 따라(Spybrook et 
al., 2008) 개인 변인에 대한 주 효과 모형, 개인 
변인과 학급 변인에 대한 주 효과 모형, 수준 내 
및 수준 간 상호작용 모형을 통해 방관 행동을 순
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방어 행동은 그룹 간 차이가 
크지 않아 다층 모형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방관 행동과 함께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에 포
함하여 진행하였다. 주 효과 모형 검증 결과, 절편
과 기울기의 효과 중 기울기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절편의 효과만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으며, 최종 모형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학기 초의 방관 및 방어 행동은 학기 말의 방관 
및 방어 행동을 높은 수준으로 정적으로 예측하였
다(γ=0.31, p<.001; γ=0.32, p<.001). 이는 개인의 
방관 및 방어 행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쉽게 변
화하지 않는 안정적인 특성의 행동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학기 초 방관 및 방어 행동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개인 변인과 집단 규준은 학기 말 방관 
및 방어 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여 본 연구에서 
고려한 공감,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집단 
규준, 지각된 규준이 방관 및 방어 행동의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개인 변인이 방관 및 방어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년이 높을수록(γ=0.16, p<.05), 여
학생보다 남학생이(γ=-0.20, p<.001) 높은 방관 행
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학기 초에서 말로 시간이 흐를수
록 낮은 방관 행동과(γ=-0.16, p<.001) 높은 방어 
행동을 보였으며(γ=0.24, p<.001), 방어 행동에 대
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높은 방어 행동을 보였
다(γ=0.16, p<.05).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
준이 방관 및 방어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기 초에서 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또래 괴
롭힘을 반대하는 규준이 형성된 학급의 개인은 낮
은 방관 행동과(γ=-0.94, p<.001) 높은 방어 행동
을 보였다(γ=0.67, p<.05). 또한, 집단 규준이 방관 
및 방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이후에도, 
지각된 규준은 방관 및 방어 행동을 추가로 유의미
하게 예측하였다.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규준을 
지각할수록 낮은 방관 행동과(γ=-0.22, p<.001) 높
은 방어 행동을 보였으며(γ=0.17, p<.001), 지각된 
규준의 영향(방관, f 2=.04; 방어, f 2=.02)은 집단 
규준의 영향(방관, f 2=.03; 방어, f 2=.01)에 비해 
효과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공감과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방어 및 방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이 조절하는지 
검증한 결과, 공감과 집단 규준의 상호작용(γ=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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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말 방관 행동 학기 말 방어 행동

고정효과 γ SE t γ SE t

개인 수준

전체 평균  1.99 0.03 59.18***  3.64 0.04 87.26***

a 학기 초 방관/방어 행동  0.31 0.04  8.45***  0.32 0.04  8.94***

학년  0.16 0.03 2.12*  0.03 0.04    0.61

성별 -0.20 0.05 -4.37*** -0.01 0.05   -0.13

공감 -0.16 0.05 -3.41***  0.24 0.05  4.46***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0.06 0.07   -0.93  0.16 0.08 2.09*

b 지각된 규준 -0.22 0.04 -5.78***  0.17 0.04  4.06***

학급 수준 c 집단 규준 -0.94 0.20 -4.61***  0.67 0.28 2.42*

상호 작용 공감 X 지각된 규준 -0.05 0.05   -1.06 -0.02 0.05   -0.36

공감 X 집단 규준 -0.09 0.28   -0.32  0.65 0.31 2.07*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X 지각된 규준  0.12 0.10   -1.24  0.01 0.11    0.09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X 집단 규준 -1.13 0.49   -2.33*   -0.46 0.54   -0.84

무선효과

개인 수준 분산  0.45 0.67  0.56 0.75

학급 수준 분산  0.01 0.01  0.01 0.11

모형 적합도

-2log likelihood -915.40 -1019.50

AIC 1858.70 2067.00

주. N학급 = 34, N개인 = 890. 남자=0, 여자=1; a 학기 말 방관 행동을 살펴보는 모형에는 학기 초 방관 행동을, 학기 말 방어 행동을 살펴

보는 모형에는 학기 초 방어 행동을 투입하여 학기 초 행동 수준을 각각 통제하였음; b 지각된 규준 =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개인의 지각

된 규준. c 집단 규준 =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  *p<.05, ***p<.001.

표 3. 다층 모형 최종 분석 결과

그림 2. 공감-방어 행동에 대한 집단 규준의 조절효과

p<.05)과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집단 규
준의 상호작용(γ=-1.13,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 작용항의 투입으로 방관 및 방어 
행동에 대한 모형 설명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Δχ2

diff=5.58, p<.05; Δχ2
diff=5.26, p<.05). 독립 변

인과 조절 변인의 평균에서 ±1SD에 해당하는 점
에 회귀선을 구하여 살펴본 결과(그림 2-3),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이 형성되어 있는 학
급일수록 공감 수준이 높은 개인이 높은 방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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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기효능감-방관 행동에 대한 집단 규준의 

조절효과

을 보이고,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이 낮은 방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또래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이를 
목격하는 방관자에게도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 또래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McKay et al., 2021) 또래 괴롭힘을 예방하고 효
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
련 변인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
래 괴롭힘의 참여자 역할 관점(Salmivalli et al., 
1996)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또래 괴롭힘을 이해
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와 방어자를 포
함한 다양한 참여자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고, 공감 및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참여자
의 개인적 특성과 그룹 내에서 형성되는 집단 규준
등 사회적 맥락의 특성은 또래 괴롭힘의 역할 행동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un 
& Graham, 2018).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공감과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개인 특성과 집단 규준의 특성이 방관 및 방어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그룹 내에
서 형성된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Tankard & Paluck, 
2016),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을 함께 고려하여 
두 유형의 규준이 또래 괴롭힘의 상황에서 개인의 
역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검증하였다.

공감과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방관 및 
방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기 초 
높은 공감 수준을 보인 초기 청소년은 학기 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방관 행동을 덜 보이고 피해자를 
방어하는 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상황에 공감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또래 괴
롭힘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Troop-Gordon et al., 2019)는 선행 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공감 능력이 높은 개인은 또래 괴
롭힘이 단순한 사회적 갈등 상황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일방적인 괴롭힘임을 이해하고, 피
해자가 스스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워 도움이 
필요함을 인지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내면화하여 
가지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자 피해자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Fredrick et al., 
2020). 또한,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초기 청소년은 학기 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
를 방어하는 행동을 더 자주 보였으며, 이러한 결
과는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실제로 피해
자를 방어하는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보여준다(Thornberg et al., 2017). 즉, 또래 
괴롭힘을 목격할 때 가해자와의 사회적 갈등에 대
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자신이 있다고 믿는 청소
년이 실제로 또래 괴롭힘의 가해를 저지하고 피해
자를 방어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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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에서 실제로 형성된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이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은 일치하지 않았으며 학급에 따라 일
치도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규준을 
개인이 비교적 정확하게 지각하여 두 규준 간 일치
도가 높은 학급(r = .51-.74)도 있었으나, 학급에서 
실제로는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규준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규준을 낮게 지각하는 규준 간 일치도가 낮은 학급
(r = .09-.19)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많은 청소년들
은 또래 괴롭힘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여기기 때
문에(Hymel et al., 2010), 대부분의 학급에서 또
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이 어느 정도 형성
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은 집단 규준을 공유
하기 때문에 지각된 규준은 집단 규준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Henry et al., 2000). 그
러나, 청소년은 학급 내에서의 자신의 사회적 위치
와 경험을 바탕으로 집단 규준을 주관적으로 지각
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지각된 규준에 있어 개인차
가 존재하고(Tankard & Paluck, 2016), 학급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개인이 집단 규준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컨대, 학급 내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가 평등하고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할 경우 개인은 공유되는 집단 규준을 비교적 
정확히 지각할 것이다. 그러나, 학급 내 사회적 구
조가 위계적이고 인기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룹 구성원 간에 평등한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은 사회적 지
위가 높은 일부 청소년들의 행동 및 가치 태도를 
집단 규준으로 오해석하여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규준을 과소 추정할 수 있다(Laninga-Wijnen et 
al., 2023; Shin, 2017).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

준이 방관 및 방어 행동에 미치는 주 효과를 검증
한 결과,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은 모두 초기 청
소년의 방관 및 방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 초에서 말로 시간이 흐
를수록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규준이 형성된 학
급의 개인은 낮은 방관 행동과 높은 방어 행동을 
보였으며,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규준을 지각할
수록 낮은 방관 행동과 높은 방어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급에서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규준이 형성되어 있을수록 청소
년이 피해자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선행 연
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Laninga-Wijnen et al., 
2023; Yun & Graham, 2018). 흥미로운 것은 집
단 규준의 영향을 고려한 이후에도 청소년이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규준을 지각할수록 피해자를 방
어하는 모습을 더 자주 보이며, 방관 및 방어 행동
을 설명하는데 있어 집단 규준보다 지각된 규준의 
효과 크기가 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초기 청소년들이 보이는 역
할 행동에 집단 규준뿐 아니라 개인의 지각된 규준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지각된 규준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Dillon 
& Lochman, 2022; Shin, 2022; Thornberg et 
al., 2022)와 더불어, 본 결과는 또래 괴롭힘을 예
방하고 개입하기 위해 집단 규준뿐 아니라 지각된 
규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개인의 공감 능력과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
감이 방관 및 방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또래 괴
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과 개인의 지각된 규준
이 조절하는지 검증한 결과, 집단 규준은 공감 및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방관 및 방어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이 강하게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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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급일수록 공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방
어 행동을 더 자주 보였으며, 방어 행동에 대한 자
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방관 행동을 덜 보였
다. 피해자를 방어하는 행동은 가해자와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방어자는 잠재적으로 또래 
괴롭힘의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
야 한다(Malamut et al., 2023). 청소년이 이와 같
은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방어 행동
을 보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가해자를 저
지하고 피해자를 방어하기 위해 나섰을 때 다른 또
래들이 나를 지지하고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
신이 있어야 한다(Marsh et al., 2023).

집단 규준이 공감과 방어 행동의 관계를 유의미
하게 조절한 반면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방어 행동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보
이지 않았는데, 이는 본 자료에서 관찰된 성차에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은 남
학생에 비해 높은 공감과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규준을 보고한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높은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방관 행동을 보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높은 방관 행동을 보
이고 여학생이 높은 방어 행동을 보이는 것을 고려
할 때, 학급에서 또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집단 규
준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은 
여학생은 보다 수월하게 방어 행동을 보이고,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남학생은 방관 행
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예상한 바와 다르게 지각된 규준은 공감 및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방관 및 방어 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기가 시작되고 2-3주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지각된 규준이 측정되었으며, 이 시기의 청소

년들은 바뀐 학급에서 낯선 또래들과 새로운 관계
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룹에서 
형성된 규준을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속한 학급의 
규준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지각된 규준을 측정하여 그 영향을 검증할 필
요가 있다. 학기 초에서 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청
소년들이 또래와 다양하고 누적된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 규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게 되고 또래와의 
친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들의 가치 태도를 보다 
민감히 인식하게 되어(Veenstra & Lodder, 2022) 
지각된 규준이 그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에 참여하는 방관자와 방
어자의 행동을 구분하여 고려하고, 개인의 공감과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방관 및 방어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또래 괴롭힘
을 반대하는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이 방관 및 
방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두 규준 모두 
또래 괴롭힘의 상황에서 초기 청소년들이 보이는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룹 내에서 실제로 형성된 집단 규준과 개인의 지
각된 규준 간에 차이가 있으며, 집단 규준뿐 아니
라 지각된 규준 또한 또래 괴롭힘의 상황에서 개인
이 보이는 역할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문제를 검증하는 
데 있어 종단 데이터와 다층 모형을 사용하여 개인 
및 학급 수준에서의 변인이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초기 청소년들이 보이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
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방관 및 
방어 행동을 포함한 대부분 개인의 행동은 안정적
인 특성을 보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쉽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Laninga-Winjn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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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본 연구 결과는 학기 초 개인의 방관 및 방
어 행동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연구에서 고려한 
개인 및 그룹 변인들이 학기 말(4개월 후) 초기 청
소년들의 방관 및 방어 행동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결과는 청소년들이 또래의 가치 태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또래 괴롭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Perkins et al., 
2011)는 개인이 지각하는 규준의 오해석을 바로잡
은 개입으로 또래 괴롭힘의 피해가 유의미하게 감
소하였다고 보고한다. 이는 학교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에 대
한 개인의 가치 태도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후 또
래 괴롭힘을 반대하는 태도를 지닌 학생들의 실제 
비율을 포스터를 통해 한 학기동안 학교 내에 전시
한 비교적 간단한 개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
입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은 또래가 실제로는 또래 
괴롭힘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이
전보다 적극적으로 방어 행동을 보이고 방관 행동
을 덜 보이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지각된 규준
에 초점을 맞춘 실제적인 개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방하
고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 행동을 측정하
는 데 있어 자기 보고식 측정을 사용하였다. 모든 
연구 변인을 자기 보고에 기반할 경우, 분석 결과
가 효과를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
에서는 또래 보고와 교사 보고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측정된 연구 변인의 관계에 
대한 타당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연

구는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 행동을 검증하는 데 
있어 기존에 고려했던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방
어자뿐 아니라 더 구체적인 특성을 함께 살펴볼 필
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즉, 가해자를 적대시하는 
방어자,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어자, 피해자의 고통
에 공감하는 방관자, 무관심한 방관자 등 개인이 
보이는 행동 패턴에 따라 역할이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역할 행동을 보이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Yun, 2020). 후속 연구에서는 이처럼 청소년들이 
보이는 역할 행동을 보다 다양하게 고려하여 살펴
보고 개인 및 그룹 특성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은 속한 학급
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룹 규준
과 지각된 규준은 학기 초에서 말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이 집
단 규준을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이 흐른 후에 자료를 수집하고, 2 시점 이상에서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
의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래 괴롭힘은 개인 특성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그룹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Veenstra & Dijkstra, 2011). 따라서, 개
인 변인과 그룹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은 또
래 괴롭힘의 발생과 변화 과정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과 관련된 개인 변인과 개인이 속한 학급의 특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기존의 한 층위에서 또래 괴롭
힘을 살펴봄으로써 검증하지 못했던 관련 변인 및 
변화를 설명하여 또래 괴롭힘에 대한 실제적 이해
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다층적이고 종단적인 접
근을 통해 또래 괴롭힘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과학
적 근거가 축적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또래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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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또래 괴롭힘을 보다 구체
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한 대처를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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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group and perceived norms on bystanding and defending 
behaviors among early adolescents. Longitudinal data from 890 elementary school students nested 
within 34 classrooms (52% male) were collected at the start (Wave 1) and the end (Wave 2) of the 
school semester. The results with the multi-level models indicated that both group and perceived 
norms on anti-bullying at Wave 1 significantly predicted bystanding and defending behaviors at Wave 
2, after controlling for age, gender, and the baseline behaviors at Wave 1. The agreement between the 
group and perceived norms on anti-bullying varied by classrooms, and anti-bullying group norms at 
Wave 1 moderated the effects of individuals’ empathy on defending behavior, and the effects of 
self-efficacy for defending on bystanding behavior at Wave 2.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interventions focusing on perceived norms could be effective in decreasing bullying and increasing 
by-standing behaviors.

Keywords : empathy, self-efficacy for defending, group norms, perceived norms, bystanding and 
defending behaviors


